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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 도시관리계획(안) 재공람 실시
- 서구지역 68만㎡ (약 21만 평)규모 … 대기정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

인천시는 북부권에 68만㎡(약 21만평, 축구장 95.5개 면적) 규모의 완충

녹지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오는 28일까지 재공람을 실시한다.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검단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공해로부터 인근 주거지역을 보호

하는 동시에 충분한 도심녹지를 확보해, 북부권의 지속 가능하고 친

환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기관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차례의 분과위원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난 1월 2022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수용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주변현황, 

지형,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 양호한 임야·생태축을 연계 검토했고, 규



모있는 완충녹지(기준폭원 80m)를 조성해 단절된 한남정맥 생태축을 

확보하는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결정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연결을 위한 녹지를 추가해 녹지의 연결성을 강

화했으며,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부락의 입구를 

제척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완충녹지가 조성되면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부권 지역에 

대규모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갖춰져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더불어 공원-녹지-수변이 연계된 그린네트워크로서의 역할과 주거지

역과 산업지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도시공해를 완화하는 도시 숲

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재공람에 따른 관련 서류는 인천시청 시

설계획과, 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14일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환경적으로 열악한 서구지역에 완충녹지

를 조성하여 기후완화, 소음감소, 대기정화 등의 효과로 쾌적한 도시환

경을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친환경 

미래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